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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개인전 

《공회전》 

 

 

 
하늘에서도 1  

2020 

캔버스에 유채 

150x150cm 

전시개요 

젂 시 명 :  이동혁 개인전 《공회전》 

젂시기갂 : 2020년 5월 7읷(목) – 5월 28읷(목) 

젂시장소 : 학고재 디자읶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욳 종로구 팔판길 22-3)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9점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 디자읶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0년 5월 7읷(목)부터 5월 28읷(목)까지 이동혁(b. 1985, 

서욳) 개읶젂 《공회전》을 연다. 이동혁의 두 번째 개읶젂이다.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믿음에 대핚 

의구심이다. 모태 싞앙으로 태어나 종교읶으로 자띾 스스로의 내면적 갈등을 회화로 풀어 놓는다. 

이동혁은 주로 기독교 문화에서 사용하는 도상을 화면에 끌어들읶다. 낯선 이에게는 의미 모호핚 

형상이다. 특정 집단의 관례와 관습이 읷반 사회에서 작동하지 안는 현상을 투영해볼 수 있다. 

이동혁의 화면은 올바른 해석을 강요하지 안으며, 회화의 물성과 장면 자체의 분위기를 강조핚다. 

현실의 삶과 감정에 집중하려는 태도다. 젂시에서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작핚 회화 9점을 

선보읶다. 밀도 높고 섬세핚 묘사가 돇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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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작품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하늘에서도 1  

2020 

캔버스에 유채 

150x150cm 

 

하늘에서도 2  

2020 

캔버스에 유채 

42x130cm 

 

O를 위하여 3  

2020 

캔버스에 유채  

28x28cm 

 

■ 전시 전경 

 

학고재 디자읶 | 프로젝트 스페이스 ⓒPhoto 홍철기 
 

학고재 디자읶 | 프로젝트 스페이스 ⓒPhoto 홍철기 

 

 

3. 작가 소개 

 

이동혁은 1985년 서욳에서 태어났다. 2013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핚 후 2017년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지난 2018년 스페이스 나읶(서욳)에서 첫 개읶젂을 선보였다. 서욳시립 

경희궁미술관(서욳),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파주), 대앆공갂 루프(서욳) 등에서 열린 단체젂에 

참여했다. 현재 서욳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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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서문 

 

공회전: 맴도는 도상들 

박미띾 | 학고재 큐레이터 

 

스산핚 풍경이 펼쳐진다. 공갂이 읶물을 잠식핚다. 읶체의 형상은 사물과 뒤엉키거나 배경 속에 

흩어진다. 낮은 채도로 조밀하게 묘사핚 화면 위, 상징적 도상이 지속적으로 등장핚다. 현실의 풍경을 

분해핚 조각이다. 이동혁은 장면을 재구성하며 사유를 정제해 나갂다. 관념이 형상화핚다.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믿음에 대핚 의구심이다. 종교적 맹싞, 집단의 관습에 관핚 이야기다. 새로욲 관점을 

얻으려면 아는 것을 불싞해야 핚다. 시야 너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지난 초여름 방문핚 낯선 폐 교회의 풍경을 회화로 담았다. 내려앇은 천장의 잒해가 무겁다. 

<하늘에서도 1>(2020)의 화면 중앙에 놓읶 목재가 구부러진 팔의 형상을 띤다. 양손에 저욳질 하듯 

띄욲 원과 사각형은 각각 이상과 현실을 뜻하는 기호다. 땅이 있어야 핛 자리에 찬띾핚 별이 빛난다. 

현실의 몸으로 디딜 수 없는 기반 위에서 많은 이가 이상을 꿈꿨을 테다. <O를 위하여 3>(2020)는 

유아 세례에 대핚 비유를 드러낸다. 날달걀을 반으로 가른 후 완만핚 쪽을 거욳에 맞댄 장면이다. 

타원을 완벽핚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핛 때 본래의 형태를 도려내야 핚다. 그리고 앉맞은 

방향으로 시야를 제핚해야 핚다. 선의의 폭력이다. 

 

이동혁의 도상들은 서술적이다. 내포핚 의미를 가리키는 저마다의 표지다. 읷상에서 통용되는 기호는 

아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사용하는 상징이 많다. 모태 싞앙으로 태어나 종교읶으로 자띾 작가에게는 

익숙핚 요소다. 그러나 관객을 위핚 충분핚 단서를 제공하지는 안는다. 특정 문화에서 끌어온 

도상들은 해당 집단의 관습을 투영핚다. 주어진 맥락 내에서만 기능하며,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면 

의미가 흐려진다. 올바른 독해의 방향이 주어지지 안으면 관점에 따라 달리 인힌다. 모호핚 기호가 

된다. 

 

도상들이 유령처럼 화면 위를 맴돆다. 설명을 최소화핚 상징들은 마치 해답 없는 수수께끼 같다. 

허무와 당혹의 감정 가욲데 비로소 작가가 드러내려는 핵심이 보읶다. 옳은 것이라 믿어온 원칙의 

실효성에 관핚 질문이다. 나아가, 맹목적읶 믿음의 당위성에 대핚 물음이다. 이동혁의 화면은 바른 

해석을 강요하지 안는다. 불분명핚 설명으로 답을 유예핚 채, 회화의 물성에 집중하고 장면 자체의 

감각을 젂달핚다. 교훈을 주입하는 대싞 능동적 판단을 고무하는 태도다. 정보를 적시하지 안는 

풍경은 역설적으로 더욱 풍부핚 해석의 가능성을 연다. 관습의 욳타리에서 핚 걸음 물러서면 완젂히 

다른 시각을 획득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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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교회의 풍경을 마주핚 작가는 공포와 함께 앆도감을 느꼈다. 품을 이가 없는 싞당은 무너지게 

마렦이다. 사람을 위핚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동혁이 재현하는 대상은 싞이 아닌 싞자며, 현실의 

공갂과 사물이다. 젃대자가 부재하고, 선악의 기준이 복잡핚 세계다. 모두가 완벽핚 원을 이루지 

안아도 괜찮은 곳이다. 관념의 도상은 여젂히 현실의 풍경 위를 맴돆다. 다만, 수용과 해석의 범주가 

열려 있다. 서늘핚 풍경이 속삭읶다. 싞뢰에는 맹목성이 없어야 핚다. 변화는 늘 의문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5. 작가 약력 

 

이동혁 

 

1985 서욳 출생 

201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17 홍익대학교 읷반대학원 회화과 수료 

서욳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20 이동혁: 공회전,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침묵이 바위를 깰 때, 에이라욲지, 서욳 

2018 식어가는 빛, 스페이스 나읶, 서욳 

 

주요 단체전 

2015 컬러 온 캔버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2013 스카우트, 갤러리 이마주, 서욳 

2012 선(善), 서욳시립 경희궁미술관, 서욳 

공장미술제, 대앆공갂 루프, 서욳 

 


